
“일왕 무릎 꿇고” 직격탄… ‘日 때리기’로 레임덕 돌파 행보

MB, 연일 외교관례 넘어선 강경 발언 왜

이명박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, 역사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연

일 외교상의 관례를 넘어서는 강경 발언을 쏟아 내고 있어 그 배경을 놓고 관심

이 쏠리고 있다. 지난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 

대통령은 14일에는 일왕(日王)까지 거론하며 과거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

촉구했다.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일 공세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에도 

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.

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‘독도 방

문’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작심한 듯 직설적으로 일본을 몰아붙였다. 이 대통

령은 현장에서 일왕이 ‘무릎을 꿇고’ 사과해야 한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

려졌지만, 이후 청와대가 공개한 발언록에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.



▲ “독도는 잘 있다, 오버”

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공군전투기 편대가 태극기가 휘날리는 독도 상공을 

지나고 있다.

사진공동취재단

이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지 강점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는 할 수 있지만, 잊을 

수는 없으며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. ‘조용한 외교’로 대

변되는 대일외교 정책이 강경모드로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. 이 같은 

기조로 볼 때 15일 공개될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등 

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구체적이고도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

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.

사실상의 임기를 불과 4개월 남짓 남겨둔 이 대통령이 과거사 등 대일 현안과 

관련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연일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

목소리가 많다. 집권 내내 대일 외교문제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다가 임

기 말년에 갑작스레 비판적인 태도로 돌변한 것은 레임덕(임기 말 권력 누수현

상)에 시달리는 국내 정치상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. 실제로 이 대통령에 

대한 국정지지도는 최근 20 % 밑으로까지 떨어졌지만,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

에 대해서는 80% 이상의 국민이 찬성할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다. 때문에 이 

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레임덕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사용

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.

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“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어 연이은 

대일 강경 발언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대목”이라면서 “대통령의 독도 방문

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84%까지 오른 여론 조사에 고무돼 ‘일본 때리

기’를 하면 국민 지지도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.”고 말했다. 문 교



수는 “전반적인 외교의 큰 그림을 보면 남북관계와 한·중 관계가 나빠서 한

·일 관계라도 챙겨야 하는데 대통령의 최근 언행은 한·일 간 마찰음을 심화

시켜 이 정부의 향후 외교적 포석에 악영향을 줄 것”이라고 내다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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▼ 이 기사의 관련기사

    “죽을 때까지 독도 지키겠소… 日이 절대로 넘보지 못하도록”

    ‘일왕 언급’에 日정부 경악… 맞대응은 자제

    “대통령의 요란스러운 독도 방문은 잘못…국제 분쟁지역처럼 비쳐져”

    “일왕 한국 오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” 


